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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키오궁전은 강력한 도시 국가의 권위와 부강을 과시하기 

위해 피렌체공국이 1299년에 건축한 궁전이다. 1540년에 코

지모 메디치가 거처를 베키오궁전으로 옮기면서 명실공히 메

디치가의 권력을 선포했다. 그후에 다시 거주지를 피티궁전으

로 옮기고 행정부처를 모두 우피찌 건물로 이전했지만, 베키오

궁전은 우피찌 건물, 폰테 베키오, 그리고 피티궁전까지 연결하

는 비밀 통로인‘바사리 복도’로 이어져 여전히 중요한 입지적 

임무를 수행했다. 그렇다 해도 베키오궁전은 그 뜻 그대로‘옛 

궁전’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갔던 우리는 뜻

밖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에 넋을 잃었다. 13세기에 이토

록 장엄한 대규모 궁전을 건축 했다니 이탈리아 사람들의 재력

과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보였다. 

제일 궁금했던 곳은‘오백인의 방, 살로네 데이 칭퀘첸토’였

다. 오늘 관광객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해서 실망했었는데 의외

로 이층으로 올라가서 방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.‘오백인

의 방’은 베키오 궁전 1층에 자리잡고 있다. 궁전의 중심이 되

는 대형 홀인데 길이가 52미터이고 넓이가 23 미터인 직사각

형의 방이다. 1494년에 메디치가를 잠시 몰아 내고 권력을 잡

았던 수도사 사보나롤라가 피렌체공국의 민주정치를 위해 오

백 명의 대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함께 모일 수 있기 위

해 건축한 공간이다. 사보나롤라가 쫓겨나고 다시 메디치 가

가 복귀했을 때는 집정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했다. 그 방을 꼭 

보고 싶었던 이유는 지금은 사라진 전설의 벽화‘앙기아리 전

투’때문이었다. 

‘오백인의 방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

방의 한쪽 벽 전체에‘앙기아리 전투’라는 대형 벽화를 그렸다

고 한다. 메디치가가 복귀했을 때는 그 벽화를 없애고 지오르지

오 바사리에게 그 위에 새 벽화를 그리라고 주문했다. 그러나 

후세를 위해 거장 다 빈치의 작품을 보존하고 싶었던 바사리

가 다 빈치의 벽화 위에 자신의 벽화를 덧그리는 대신 다 빈치

의 벽화를 그대로 두고 바로 앞에 또 하나의 벽을 세워 자신의 

벽화를 그렸다는 설이 있다. 현대에 들어 와서 바사리 벽화 뒤

에 다 빈치의 벽화가 있는지 조사해 보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, 

본격적으로 살펴 보려면 바사리 벽화를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

심증만 있을 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. 만약, 다 빈치

의‘앙기아리 전투’벽화가 실제로 발견된다면‘21 세기 최고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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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원한 봄을 찾아서 
김효신의 피렌체 여행기 미술사적 사건’이 될 것이라고 한다. 

우리가 이층 복도에서 내려다 본‘오백인의 방’에는 한창 행

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양쪽 벽의 벽화는 잘 볼 수 있었다. 벽화

는 거대한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천장에도 천장 벽화가 그려

져 있어‘오백 인의 방’전체는 화려하면서도 근엄한 분위기였

다. 이곳에서 르네상스인들 오백 명이 모여 열띤 논쟁을 벌이

던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. 다 빈치의 벽화가 숨어 있을지

도 모르는 바사리 벽화를 가까이서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이 아

쉬웠지만 그래도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어서 만족하고 궁전 안 

쪽으로 더 들어 갔다. 

베키오궁전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 한 것 같았다. 첫째

로 메디치가의 정치 현장, 둘째로 메디치가의 주거지, 그리고 

셋째로 방문객을 위한 전시장. 정치를 위한 공간은‘오백인의 

방’외에 이층의 알현실이 있었다.‘오백인의 방’도 대단했지

만 메디치 공을 만나 뵙는 알현실인‘살라 델 우디엔자 (Sala 

dell’Udienza)’도 그에 못지 않았다. 온 벽과 천장이 대리석과 

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,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벽화

가 모든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. 알현실로 들어 가려면 조그

만 예배실을 지나가야 하는데‘시뇨리아 채플’이다. 작은 방이

지만 천장에는 삼위일체를 그린 벽화가 벽에는 수태고지를 그

린 벽화가 그려져 있다. 알현실로 들어가려면 이 예배실에서 기

도를 하고 성스럽고 순결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설계적

인 의도가 느껴졌다. 

천장이 온통 황금색으로 빛나는 화려한 알현실로 들어 갔다. 

시각적으로 압도 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이다. 21세기 인간의 눈

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5백 년 전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

을까? 무한한 부와 권력을 잡고 있는 메디치 공 앞에 무릎을 꿇

고 절대 충성을 맹세했을 것 같았다. 앗,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

눈에 띄었다. 엄숙한 알현실에 계속 들어 오고 있는 관광객들

은 대부분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. 그 

와중에 어떤 중국인 할머니가 간이 의자를 펴 놓고 앉아 있었

다. 신발까지 벗고 편하게 다리를 꼬고 있다. 너무 놀란 것은 가

방에서 보온 병을 하나 꺼내더니 차를 한 잔 따라서 그윽한 표

정으로 마신다. (이 부분에서 중국인으로 짐작했다). 그 곳에서 

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, 주위에는 알현

실을 지키는 가드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

었다. 르네상스를 일으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메디치가

의 궁전 한가운데 앉아 무념무상의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

는 중국인 할머니. 한 편의 역사 퍼포먼스를 본 기분으로 우리

는 알현실을 나와 금박 천장에 백합이 가득 그려져 있는‘백합

방’을 지나서 가장 큰 놀라움을 선사한 다음 방으로 건너 갔다. 


